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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회회장배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준우승한한승철(왼쪽에서두번째)과진

승우(오른쪽에서두번째).

전남체육회한승철준우승 진승우3위

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

전남체육회 스쿼시팀 동갑내기 한승

철,진승우(28)가회장배대회에서나란

히입상했다.

한승철은 최근 인천 열우물스쿼시경

기장에서 열린 제19회 회장배 전 한국

스쿼시선수권대회남일부에서준우승했

다.진승우는3위에올랐다.

32강전에서김성태(팀던롭)를3-0으

로완파한한승철은16강, 8강에서김성

영(광주시체육회)을 3-1, 이년호(대구

시청)를3-2로꺾고4강에진출했다.

4강전에서 이건동(전북스쿼시연맹)

을 3-0으로제압하고결승에오른한승

철은 4강에서팀동료진승우를누르고

올라온이세현(대구시청)에게2-3역전

패를당해은메달에그쳤다.

한편, 32강에서 조영훈(인천시체육

회)을3-0으로누른진승우는16강에서

이동준(경남체육회), 8강에서 김현동

(대구시청)에게 5세트까지 가는 접전

끝에3-2로각각힘겹게승리했지만4강

에서이세현에게0-3으로패하며3위에

올랐다.

전남스쿼시연맹 김영재 전무이사는

최선을다해서올해 100회전국체전에

서는지난해전국체전무관의한을꼭풀

겠다고말했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호남대전수인 김정미펜싱동메달

광주체육회이재경다이빙은 동

광주 선수들이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

드대회에서선전하고있다.

호남대전수인김정미등 4명으로구성

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9일(현지시간)

이탈리아살레르노에서열린2019나폴리

하계유니버시아드펜싱마지막날경기에

서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을 추가했

다.전수인은개인전에이어단체전에서도

동메달을획득, 동메달2관왕에올랐다.

전수인김정미,홍하은(서울특별시청),

고채영(경북체육회 독도스포츠단)이 나

선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탈리아, 프랑

스에이어3위에올랐다.

남자플뢰레단체전에서도은메달이나

왔다. 서명철, 최민서(한국체대), 서정민

(대구대), 장효민(울산광역시청)으로 구

성된남자플뢰레대표팀은개최국이탈리

아에이어준우승했다.

이로써한국은이번대회금메달3개,은

메달1개,동메달3개를획득,처음으로한

대회금메달3개이상을따내며가장좋은

성적을거뒀다.

남자사브르에서세계정상급기량을자

랑하는오상욱(성남시청)을앞세워개인

단체전을 석권했고, 남자 에페 대표팀도

우승을차지했다.

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은메달, 여자

사브르개인(전수인) 단체전과남자에페

(장효민)개인전에서동메달이나왔다.

수영 혼성종목에서 이재경(광주시체육

회)은동메달을합작했다.

이재경-조은비는 8일(현지시간) 다이

빙 종목 마지막 날 혼성 팀 경기에서

357.20점을 받아 중국(381.80점), 멕시

코(358.80점)조에이어3위에올랐다.멕

시코조와는불과1.60점차였다.

두 선수가 같이 뛰는 싱크로 종목과 달

리,팀경기는남녀한명씩조를이뤄따로

3번씩다이빙한다.

3m 스프링보드와 10ｍ플랫폼을 섞어

시도해야하며,두선수의6차시기합계로

최종승부를가른다.

조은비와이재경은앞서개인전인여자

10m 플랫폼과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

각각은메달을획득한바있다.

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 총

2278.07점을받아중국(2713.89점), 멕시

코(2472.16점)에이어종합3위에올랐다.

메달은 총 5개(은2, 동3개)를 획득했

고, 이 가운데조은비가 4개(은1, 동3개)

를수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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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출신선수들나폴리U대회맹활약

U대회펜싱여자사브르단체전서동메달을딴호남대김정미(왼쪽)와전수인

광주동성고청룡기16강전패배…2연패도전무산

광주동성고의청룡기 2연패도전이 16

강에서멈췄다.

동성고가10일목동구장에서열린제74

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겸주

말리그왕중왕전유신고와의16강대결에

서0-4영봉패를당했다.

앞선황금사자기우승팀이자이번대회

우승후보를상대한동성고입장에서는 1

회 상대 실책으로 인한 기회를 살리지 못

한게아쉬웠다.

1회초 톱타자 고승완이 볼넷으로 출루

한뒤도루와포수의송구실책으로3루까

지 향했다.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선취점

을내지못했다.

5회말동성고선발김민규가2사에서유

신고3번타자박정현에게좌측담장넘어

가는솔로포를내주면서 0의균형이깨졌

다.

7회초 동성고가 선두타자 김시앙의 안

타를 시작으로 1사 1 2루의 득점 기회를

잡았지만이번에도후속타가나오지않으

면서득점에실패했다.이어진7회말수비

때 동성고는 3실점을 하면서 0-4로 패를

기록했다.

한편 광주일고는 11일 오후 12시 강릉

고와8강을다툰다.순천효천고도같은날

오후2시30분수원장안고와대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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